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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다 먼저, 이름이 있다.

공장은 문을 닫는다.

매니저는 바뀐다.

주주는 왔다가 간다.

기술은 늙는다.

시장은 움직인다.

이름은 남는다.

Gillette는 그저 하나의 회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 단어가 한 세기 넘게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발명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뒤에도 여전히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증거다.

브랜드는 집단의 기억이다.

이름이 강하면, 이름이 물건보다 먼저 도착한다.

사람들은 제품을 사기 전에 이야기를 산다.

이름은 경제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국이 없었다.

한 남자가 있었다.

매사추세츠의 프랑스계 이민자의 아들.

가진 것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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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은 대단했다.

흔히 그렇듯, 미래는 전설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다.

세일즈맨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나머지 이야기는 누구나 회사 웹사이트나 위키백과에서 읽을 수

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다. 세 가지 요소.

제품. 내러티브. 형제애.

그는 면도날을 만들었다.

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는 책을 한 권 썼다.

나는 100권이 넘게 썼다.

그는 한 형제단에 속해 있었다.

나는 그와 같은 문법을 안다. 상징과 소속과 기억과 서로를 알아봄

으로 이루어진 문법을.

그리고 그처럼,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파는 일로 보냈다.

그저 제품만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달라서가 아니었다.

너무 닮아서였다.

모든 시대는 저마다의 제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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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대는 저마다의 내러티브를 만든다.

모든 시대는 저마다의 형제단을 만든다.

실수는 그것들이 목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수단이다.

면도날은 Gillette가 아니었다.

책은 내러티브가 아니었다.

형제단은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도구일 뿐이었다.

진짜 힘은 이름이었다.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로마인들은 정찰병을 보내곤 했다.

그들은 배워야 했다. 이해해야 했다.

알아야 했다.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숙고하게 하고 — 자주 이기게 한 비밀이었

다.

나는 내가 좋은 정찰병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전쟁 없이.

나는 군대를 데려오지 않는다.

나는 칙령을 가져오지 않는다.

나는 허가증을 가져오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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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것들을 모은다.

나는 그것들을 잇는다.

나는 그것들을 전한다.

그다음은 각자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정한다.

CEO는 회사를 경영한다.

직원은 회사를 돌아가게 한다.

소액 주주는 회사에 돈을 댄다.

나는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한 남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유일 것이다.

이것이 Gillette의 카드다.

공장의 힘이 아니다.

면도날의 힘이 아니다.

회사의 힘이 아니다.

제품이 닳아 없어져도, 이름은 남기 때문이다.

건물이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이름은 남는다.

그리고 한 이름이 세대를 건너는 데 성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창

업자의 것이 아니다.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된다.

창업자는 사라진다.

이름은 남는다.

그것이 한 이름의 진정한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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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dinando
Gillette 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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